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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24년 겨울 전국학술대회 안내

문학과 종교, 그리고 사랑과 평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학과종교학회의 2024년 1월 11일(목), 학술대회 개최 소식

을 전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문학과 종교, 그리고 사랑과 평화”입니다.

   세계적으로 냉전(Cold War)과 재조정의 시기를 거쳐 다시 열전(Hot War)의 시대가 도래했습

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

쟁까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폭력은 사랑과 평화, 생명 존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보다 가까이 양안(중국-대만)에서의 미중 간 군사적 대결은 

전쟁이 세계적인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여전히 ‘정전(停戰) 중’이기에 진

정한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고, 언제나 적’의 존재를 경계해야 하기에 완전한 사랑이란 달성할 

수 없는 허상적 목표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전쟁은 우리의 경제가 가진 군산

복합(軍産複合)의 구조를 강화하고 있기에, 더욱 우리가 살고 있는 조건들은 엄혹해져만 갑니

다.  
   한때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매일 미디어와 지면에 넘쳐나는 기사들은 ‘전쟁과 

분열, 갈등과 혐오’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와 더불어 인간의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사와 세상은 한편으로 자신의 일상에서 ‘인간다움’을 살아가며 평화를 일구고 사

랑을 포기하지 않는 ‘작은 이들’의 수고로 이어져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사랑과 

평화를 선언합시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요청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통

한 평화를 꿈꾸었던 문학∙예술인들과 종교인들의 의지와 통찰, 용기를 오늘에 되살려봅시다. 

상하의 증오와 배타가 있는 곳에는 자비를, 날것으로 다가오는 거친 관계에 대해서는 예의를 

구해봅시다.  
   사랑은, 욕망의 근원으로서의 리비도일 수 있고, 에로스, 아가페, 플라토닉 사랑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으며, 상대를 소유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대로 존재하도록 하는 사랑일 수 있

습니다. 사랑은 그 대상에 따라서, 타인(love), 나라와 민족(nationalism), 인간 존재(humanism)

일 수 있고, 지혜에 대한 사랑(philosophy)일 수 있으며, 신에 대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환대

가 적의를 내포한 것처럼, 사랑도 원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나,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우호

와 배려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상의 확장을 통해 비대상까지 사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랑은 평화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과 평화가 필요한 때이며, 가까이부터 일구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과 

평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통해 이땅에 진정한 평화와 참된 사랑을 깃들게 할 수 있기를 바

라며, 아무리 덧없더라도 아름다운 이 길을 함께 걸으실 고귀한 분들을 모십니다.  
 

2023년 12월 11일 문학과종교학회 
학회장 박소진 올림



                     <문과대 학장 축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대 문과대학 학장 문금현입니다. 오늘 한국문
학과종교학회 2024년 겨울 전국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우리 숙명여대를 방문해 주신 
여러 연구자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멀리 해외에서 줌으로 참여해 주시
는 연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문학과종교학회는 1992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창립 32주년을 맞이한 오랜 전통
의 학회로서 종교적 의미와 문학적 상상력의 만남을 통합적으로 성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학을 아우르고 종교학, 신학, 철학 분야가 함께 교류하
고 소통함으로써 고유한 학문적 자산들을 공유하고 상호 개방과 포용을 통해서 현 시
대의 학문적 흐름을 선도하여 우리 삶의 방향성을 찾아가는 학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학술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폭력의 위기 속에
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랑과 평화, 생명 존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함께 고
민하고자 개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학술대회가 숙명여대에서 개최된 
것도 기쁘고, 또한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제가 환영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혐오의 문제가 인종, 젠더, 민족, 세대, 계급 등을 둘러싸고 광범위하게 분출
되고 있기에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사랑과 평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 
평화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참된 사랑을 깃들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그런 관점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인 ‘문학과 종교, 그리고 사랑
과 평화’는 매우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연대와 공감이야말로 갈등과 혐오 문
제를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뜻깊은 문제의식에 바탕한 오늘의 한국문학과종교학회 겨울학술대회가 성
공적으로 치러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우리 숙명여대에서의 훈훈한 만남
이 좋은 추억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기억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문학과종교학회의 더 큰 발전과 성취를 기원 드리며, 이만 환영사

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문학과종교학회 2024년 전국 겨울학술대회 일정표 >

   ▣ 2024년 1월 11일(목)  ▣ 숙명여자대학교 르네상스프라자 4층

일    정 발 표  및  내 용 비  고

개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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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0~10:00

개회사: 박소진 (숙명여대, 학회장)

축  사: 문금현 (숙명여대 문과대 학장)

사회자: 홍주영
(공군사관학교, 
학술 부회장)

제1세션
10:00~12:00

(120‘)

1분과: 영문학 (#404) 

주제: "Rereading Diaspora, Slavery, and Healing in Toni 

Morrison’s Beloved"

  ◈ 발표: Yujin Ahn(Yonsei Univ.), ◈ 토론: 김성현(서울과기대)

주제: "<포레스트 검프>에 나타난 사랑과 평화의 유형 연구"

  ◈ 발표: 유은선(배재대), ◈ 토론: 김경완(숭실대)  

주제: "뜻밖의 현장에서의 자비와 돌봄의 수행: 얀 마텔(Yan Martel)의 
라이프 오프 파이(The Life of Pi)에서 읽는 ‘참된’ 종교성의 탐색"

  ◈ 발표: 박소진(숙명여대), ◈ 토론: 정신희(한남대)

사회자: 
방인식(숙명여대)

2분과: 자유발표 (#402)

주제: "한국 여성 작가 박완서와 공지영이 해석하는 그리스도교"

  ◈ 발표: 양혜원(이화여대), ◈ 토론: 이현주(연세대)

주제: "<위트>를 통해 본 존엄한 죽음과 웰다잉 고찰"

  ◈ 발표: 강준수(안양대), ◈ 토론: 이은주(서강대)

주제: "Climate Change Education in a School: Building a Peaceful 

Path to Sustainability" by ZOOM
  ◈ 발표: Dary E. Dacanay(St. Patrick School),  ◈ 토론: 윤재원(숙명여대)

사회자: 
유현주(상명대)

점심식사
12:10~13:10

(60‘)
숙명여대 구내식당

기조강연
(#404호)

13:30~14:30
(60‘)

강연주제: “사랑과 평화의 앙상블: 믿음과 희생의 동반을 통해서”

강 연 자: 류성민(한신대 명예교수)

사회자: 
안신(배재대, 
연구 부회장)



일    정 발 표  및  내 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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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6:00

(80‘)

1분과: 종교/철학 (#404) 
주제: "엘리아데의 문학과 종교학의 관계성 연구 – 사랑과 평화를 중심으로"
  ◈ 발표: 안  신(배재대),  ◈ 토론: 김민아(인천대)

주제: "쇠얀 오비에 키에르케고어의 사랑"

  ◈ 발표: 오신택(경북대), ◈ 토론: 홍주영(공군사관학교)

사회자: 
이관표(한세대)

2분과: 영문학 (#402) 
주제: "도리스 레싱의 「낙원에 뜬 신의 눈」: 전쟁 상흔과 얽힌 왜곡된 신앙"

  ◈ 발표: 박선화(건국대), ◈ 토론: 이경희(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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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이희구(중원대)  ◈ 토론: 노동욱(삼육대)

사회자: 
양재용(강원대)

3분과: 자유주제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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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 발표: 김종만(경희대), ◈ 토론: 한수진(동국대)

사회자: 
박상민(강남대)

제3세션
16:00~18:00

(120‘)

1분과: 종교/철학 (#404) 
주제: "오해된 (신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낙관주의에 대한 풍자 – 볼테르의 

『캉디드』와 라이프니츠의 『변신론』 사이"

  ◈ 발표: 이성근(서울대), ◈ 토론: 김민철(연세대)
주제: "에로스의 사다리: 관조와 동일화"

  ◈ 발표: 김진숙(서울대), ◈ 토론: 김민아(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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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 김순란(배재대), ◈ 토론: 노은미(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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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reading Diaspora, Slavery, and Healing 

in Toni Morrison’s Beloved 
Yujin Ahn  

Yonsei University 

1. Introduction

2. The Structure of Story and Main Characters in Beloved

3. The Suffering of Slavery: Racism and Sexism

4. Healing Women, Men, and the Community with Womanism

5. Conclusion

Abstract 

Toni Morrison’s Beloved shows the forgotten history of slavery through the narrative of 

Sethe, Beloved, and the black community. Their memories come to the surface through the 

character's storytelling, which does not put the past at bay but confronts the pain of the past to 

move on. The converging of memories resonates with the voice of the enslaved black 

community. Through looking at the racism and sexism of slavery in Beloved, we confront the 

suffering, dehumanization, and degradation of enslaved people that precede the oppression of 

other characters in Morrison's novels. Womanist healing is achieved through the preaching of 

Baby Suggs and the love of community. 

Keywords: Toni Morrison, Beloved, Racism, Sexism, Slavery, Womanist H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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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Nellie Y. McKay writes, "For Morrison, this publication was a conscious act toward healing 

a painful wound: a studied memorial to the great social wrong of the enslavement of Africans."1 

Morrison writes the forgotten history of enslaved African Americans to heal the community by 

recalling the pain of the past. This paper addresses the racism and sexism of slavery and the 

womanist healing of Toni Morrison’s Beloved (1987). I will analyze the characters and scenes 

of the novel. Then I will discuss the issue of racism and sexism in the context of slavery and 

womanist healing through love, community, and kinship.  

 

2. The Structure of the Story and Main Characters in Beloved 

 

Sethe, Baby Suggs, and Sethe’s three children live in a house called 124 in Kentucky, which 

is haunted by her dead baby daughter, Beloved. Sethe’s two boys leave out of fear, so Sethe 

suggests moving once to her mother-in-law, Baby Suggs. Baby Suggs opposes leaving the 

house. She says, "We lucky this ghost is a baby. […] You lucky. You got three left. […] Be 

thankful, why don’t you? I had eight. Every one of them gone away from me. Four taken, four 

Nellie Y. McKay, “Introduction” in Toni Morison’s Beloved: A Casebook, ed. William L. Andrews and Nele Y. 
McKay (New York: Oxford UP, 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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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sed, and all, I expect, worrying somebody’s house into evil.”2 It shows the perpetual pain 

of a broken family structure caused by slavery and the dehumanization and indignity of slavery.  

Hortense J. Spillers writes, "In the context of the United States, we could not say that the 

enslaved offspring was "orphaned," but the child does become, under the press of a patronymic, 

patrifocal, patrilineal, and patriarchal order, the man/woman on the boundary, whose human 

and familial status, by the very nature of the case, had yet to be defined. I would call this             

enforced state of breach another instance of vestibular cultural formation where "kinship" loses 

meaning." It connotes that the fractured structure of family results in the loosening of kinship 

ties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slavery.  

The characters' storytelling displays the characters' suffering and heals the painful memories, 

leading to kinship. Paul D, a previous enslaved who worked from Sweet Home, comes to 124. 

Sethe feels a connection with Paul D through their shared experience of slavery. By sharing 

their stories of stolen milk, and chokecherry tree, a bit in Sweet Home, they rely on each other 

and create a kinship through their experience. 

Sethe has a solid conviction to stay in the haunted house. "I got a tree on my back and a haint 

in my house, and nothing in between but the daughter I am holding in my arms. No more 

running—from nothing. I will never run from another thing on this earth. I took one journey 

and I paid for the ticket,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Paul D Garner: It cost too much!”3 

Despite her escape from the chains of slavery, the past constantly haunts and restrains her.  

Toni Morrison, Beloved (New York: Vintage Books, 1987), 6. 

Ibid.,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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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rie Smith writes, “The novel problematizes the characters’ adversarial relationship of  

their past, explores what it means for them to confront the history of their suffering, and 

considers, additionally, what it means to move beyond that past.”4 Before healing, facing the 

cause of pain, which is the suffering of the past, is critical. This step of accepting the past 

enables the possibility to move on to the present and the future.    

 Sethe’s "thick love" shows her powerful motherly love. She will commit to protecting her 

children whether she is alive or not, and it is not a choice but an obligation for her. It resonates 

with Eva's love for her son Plum in Sula (1973). However, Paul D objects to giving too much 

love to someone, and he believes loving a little is the best because the remnants can be given 

to another.5 I wonder if love was a feeling that the enslaved people could experience in their 

situation of degradation and abasement. 

Sethe’s mother-in-law, Baby Suggs, is the matriarch and preacher of the community. Her 

preaching allows her people to have hope and love for their flesh. Therefore, Suggs is a healer. 

Although her preaching cannot change the reality of suffering, they gain hope. They are healed 

through the restoration of love and kinship of the community, which shares the experience of 

slavery. 

Denver, who is Sethe's second daughter. She is named after the kind white girl called Amy 

Denver. She helps Sethe to escape and deliver Denver. Although Denver fears the haunted 

house at first, she accepts it. She takes good care of Beloved when she returns home in the 

Valerie Smith, “Circling the Subject: History and Narrative in Beloved,” In Toni Morrison: Critical Perspectives 
Past and Present, ed. Henry Louis Gates, Jr., and K. A. Appiah (New York: Amistad, 1993), 346. 

Ibid.,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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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sh. Also, she hates her mother's stories where she is not concerned, so she dislikes the stories 

of Sweet Home, and she only asks to tell the story of Amy. It is a noticeable difference between 

Beloved, who loves storytelling. 

Beloved, Sethe’s dead first daughter, haunts the house with spiteful rage. She comes back 

home as a woman to meet Sethe. She stays with Sethe, Denver, and Paul D. Her whereabouts 

are unknown. Paul D. constantly asks questions to her. He is stunned and feels uncomfortable 

about her shine and new shoes. Beloved's shine represents her sexuality, and the new shoes 

show the mystery of her existence.  

The shifting of narratives constitutes from the present Cincinnati, Ohio, and the past of 

Kentucky. It gives the fluidity of time throughout the novel. The memories resonate through 

the storytelling from different characters' perspectives, which creates a shared experience of 

slavery that is hidden and forgotten. As Sethe, Paul D, and Denver recall the past. They are 

healed. Valerie Smith writes, "The figure of Beloved herself most obviously calls into que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rrative and the body. As a ghost made flesh, she is literally the 

story of the past embodied. Sethe and Denver and Paul D therefore encounter not only the story 

of her sorrow and theirs; indeed, they encounter its incarnation.”6 Beloved is the mediator of 

the past, which helps them accept their past suffering for a hope for a better future.  

In an interview, Morrison says Beloved enters in the novel because she could not answer 

Sethe’s killing of Beloved.7 It suggests that the interpretation of Beloved is intricately threaded 

Ibid., 350.

Bill Moyers, “A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In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
Guthrie (Jackson, MS: UP of Mississippi, 1994),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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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issues of society and love. Characters in the novel shun Sethe after the incident. Paul 

D and Ella deem it as an insane and incomprehensible act, however, Stand Paid tells Paul D 

that he was there when Sethe killed Beloved. Stand Paid says, “She ain’t crazy. She love those 

children. She was trying to out-hurt the hurter.”8   

 

3. The Suffering of Slavery: Racism and Sexism  

 

Beloved draws on the painful memories of slavery. Linda Krumholz maintains that Morrison 

uses ritual as a model for healing and involves a personal reckoning with the slavery 

experience.9 It suggests that the healing of characters is achieved through remembering the 

past. Only through identifying the source of the pain can the wounds heal. The three sections 

of Beloved compose a healing narrative. The suffering of slavery is remembered through the 

storytelling of the black community, which creates healing and kinship. This part of the essay 

addresses the racism and sexism in Beloved. The elements of racism and sexism are displayed 

in a combined form in the character’s narrative of hardship. Toni Morrison writes of the 

othering of slaves: 

 

The necessity of rendering the slave a foreign species appears to be a desperate attempt to confirm 

one’s own self as normal. The urgency of distinguishing those who belong to the human race and 

Ibid., p.276. 

Linda Krumholz, “The Ghosts of Slavery: Historical Recovery in Toni Morrison’s Beloved,” In Toni 
Morrison’s Beloved: A Casebook. ed. William L. Andrews & Nellie Y. Mckay (New York: Oxford U P, 1999), 
10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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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se who are decidedly nonhuman is so powerful the spotlight turns away and shines not on the 

object of degradation but on its creator. […] The danger of sympathizing with the stranger is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stranger. To lose one’s racial-lized rank is to lose one’s own valued and 

enshrined difference.10 

 

Morrison points out that racism is based on the egoistic mind of people, which strives to define 

their normality through the debasement of other people of race. The notion of racism is deeply 

rooted in slavery. Due to racism, enslaved people were dehumanized into a commodity that 

scarred the bodies and minds of the enslaved community permanently.    

Furthermore, the sexism of black women was also constructed through the Western gaze. 

Jennifer. L. Morgan writes, “Writers who articulated religious and moral justifications for the 

slave trade simultaneously grappled religious and moral justifications for the slave trade 

simultaneously grappled with the character of a contradictory female African body—a body 

both desirable and repulsive, available and untouchable, productive and reproductive, beautiful 

and black.”11  It shows that the system of slavery degrades the black women’s body to a 

substance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They have no agency over their bodies; their bodies 

are the mere property of the slave owner.  

Enslaved black women were in a vulnerable status compared to black men. They were 

discriminated against by race and gender. In the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Harriet 

Jacobs depicts the tragic life of her own experience as an enslaved girl. Jacobs writes, “I now 

Toni Morrison, The Origin of Others (Cambridge, MA: Harvard UP, 2017), 29-30. 

Jennifer L. Morgan, “Some Could Suckle over Their Shoulder: Male Travelers, Female Bodies, and the 
Gendering of Racial Ideology,” In Laboring Women: Reproduction and Gender in New World Slavery (PA: 
Pennsylvania UP, 20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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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ed on my fifteenth year-a sad epoch in the life of a slave girl.”12 Since the enslaved woman 

had no customs for protection, she became a subject of sexual desire to her master as she grew 

older.  

Baby Suggs’s children are all taken from her. It shows the dehumanization of enslaved 

people. The families are torn apart and broken due to slavery. They have no sense of a family. 

Also, the marriage of the enslaved people is not considered significant, so they have no proper 

form for it. When Sethe wants to marry Halle, and she expects a wedding ceremony, her 

expectations are shattered by her reality (Beloved, 31). Her marriage ceremony is reduced to 

crystal earrings that the mistress gives to her.  

Beloved embodies the trauma of slavery. Her appearance to Sethe overwhelms her. However, 

due to the consistent demand of attention gnaws the physical and mental health of Sethe. Sethe 

desires to be relieved of her guilt.  

Sethe pleaded for forgiveness, counting, listing again and again her reasons: that Beloved was 

more important, meant more to her than her own life. That she would trade places any day. Give up 

her life, every minute and hour of it, to take back just one of Beloved’s tears.13 

This scene depicts how Sethe becomes trapped of the guilt of her act. It displays the process 

of confronting a painful memory is not only sad but also terrifying. It shows gives light on 

how we should process the memories of slavery. Ann Snitow comments “She wants to show 

how the slave lives on, raising havoc and to give Sethe, her treasured heoine, a chance to fight 

Harriet Jacobs, “Incidents in the Life of a Slave Girl,” In The Classic Slave Narratives, ed with an updated 
Introduction by Henry Louis Gates, Jr (New York: Signet Classics, 2012), 436.

Ibid.,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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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out with the demon of grief. […] The novel is meant to give grief body, to make it 

palpable.”14 The novel griefs the status of slaves that shows the suffering of reality is worser 

than death itself. It gives thought on the harm that slavery has caused to the enslaved people.  

Sethe has a chokecherry tree (18), which is a big scar left on her back after she is flogged 

when she attempts to escape. It shows the violence and cruelty of slavery. Through the scar, 

Paul D learns about her suffering and sorrow. Also, Paul D tells Sethe of Halle and the pain 

and humility of the bit that was put in his mouth. (82). Paul D's memory shows enslaved 

people's inhumane treatment that caused physical and internal harm. Sethe and Paul D sharing 

stories of the pain of the past shows a process of healing through their experience of slavery.           

However, Sethe abhors confronting the past. “To Sethe, the future was a matter of keeping 

the past at bay. The “better life” she believed she and Denver were living was simply not that 

other one.”15 The act of trying to forget the past of slavery haunts her more in consequence. 

Despite her freedom of eighteen years, her inability to confront the pain of slavery and her guilt 

of killing her child enslaves her mentally and emotionally. 16  Toni Morrison says in her 

discussion with Gail Coldwell, “The past, until you confront it, until you live through it, keeps 

coming back in other forms. The shapes redesign themselves in other constellations, until you 

get a chance to play it over again.”17 Thus it means that confronting the past is essential for 

Ann Snitow, The Village Voice Literary Supplement, September 1987 In Toni Morrison: Critical 
Perspectives of the Past and Present. edited by Henry Louis Gates, Jr., and K. A. Appiah (New York: Amistad, 
1993), 29. 

Ibid., 51. 

Ibid., 122. 

Gail Caldwell, “Author Toni Morrison Discusses Her Latest Novel Beloved” In Conversations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Jackson, MS: UP of Mississippi, 1994),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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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eving the pain and sorrow of the past. 

Despite that Stand Paid has a wife, Vashti, he has no right to protect her. He could not prev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ster and his wife due to his status as a slave. It shows the 

powerlessness of an enslaved black man. Manhood is degraded by slavery. In the perspective 

of love, Paul D thinks love should not be thick, and Sethe’s friend, Ella, who experienced sexual 

abuse by the slave owner and the son, detests sex and considers love as a disability.18 The 

inability to perform love and beloved shows the influence of the violence and suppression in 

the structure of slavery that hinders the expression of oneself.  

 

4. Healing Women, Men, and the Community with Womanism  

 

The feminism of black women that appeared in the 1960s covers black women’s experiences 

of sexual, racial, and class discrimination. The movement is based on the isolation of black 

women from the discrimination of male-dominant civil movement and white female dominant 

feminism. Alice Walker proposes womanism as a new alternative to feminism in 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 A Womanist Prose (1983).  

According to Walker, a womanist is “a black feminist or feminist of color. Usually referring 

to outrageous, audacious, courageous, or willful behavior [. . .] A woman who loves other 

women, sexually and/or nonsexually. Appreciates and prefers women’s culture, women’s 

emotional flexibility, and women’s strength. Committed to survival and wholeness of entire 

Bernard W. Bell, “Beloved: A Womanist Neo-Slave Narrative,” African American Review, Spring, 1992, vol. 
26, no.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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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male and female [. . .] Traditionally universalist.”19 

Jan Furman views Sethe as a womanist figure because she is the first character to define 

herself since she resists the registered role as a woman and insists on choosing the fate of her 

own and her children.20 Despite that her definition is lowered to the status of animals by the 

slaveholders, she redefines herself through the act of running away and cutting the throat of 

Beloved.   

As a preacher, Baby Suggs heals the black community through her preaching. She has no 

title and church but uses her heart for the community. She gathers men, women, and children 

to the clearing space and preaches. Baby Suggs says, 

In this here place, we flesh; flesh that weeps, laughs; flesh that dances on bare feet in grass. Love 

it. Love it hard. Yonder they do not love your flesh. They despise it. They don’t love your eyes; they’d 

just as soon pick em out. No more do they love your skin on your back. Yonder they flay it. And O 

my people they do not love your hands. Those they only use, tie, bind, chop off and leave empty. 

Love your hands! Love them. Raise them up and kiss them.21   

Her preaching of loving flesh heals the enslaved black community by encouraging people to 

restore their love for their oppressed and suffering bodies. The message of hope is combined 

with singing and dance, which brings the community together. Thus, it exhibits womanist 

Alice Walker, 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 A Womanist Prose (Sandiego, CA: Harcourt Brace & 
Company, 1983), ⅺ-ⅻ. 

Jan Furman, “Remembering the "Disremembered," In Toni Morrison’s Fiction (SC: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1996), 74.  

Ibid.,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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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 by embracing women, men, and the community to create wholeness. 

The black women community helps Denver's family by sharing and bringing food to her 

family. 

Lady Jones told her that no one, not herself, not anyone she knew, could pay anybody anything for 

work they did themselves. “But if you all need to eat until your mother is well, all you have to do is 

say so.” She mentioned her church’s committee invented so nobody had to go hungry.22 

 

The church’s committee shows a supportive structure of womanism that fosters the 

community without leaving individuals of the community to be excluded. In Addition, it 

shows the love and kinship of the black community.  

  Although the book's ending does not end with Sethe as a liberated woman, her creating a 

family with Paul D shows the restored black community through the integration of two people 

who share their experience of suffering and oppression of slavery. The embracing of the 

memory and past together does heal and create a better future by not forgetting the past. The 

restoration of kinship suggests new changes and the possibility for the black community.    

The suffering and healing of the enslaved African Americans share their experiences of 

slavery through the storytelling community. The stories of the people converge to a voice of 

the community of enslaved African Americans. I believe the communal healing through 

storytelling can contribute to womanist healing, which resists the discrimination of race, 

gender, and class. It not only includes women but also embraces men. Furthermore, by sharing 

the pain and woe of slavery, the community heal and become firm through the love and kinship 

they experience through that process. Marilyn Sanders Mobley argues that  

Ibid.,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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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ther words, she uses memory as the metaphorical sign of the interior life to explore and 

represent dimensions of slave life that the classic slave narrative omitted. By so doing, she seeks to 

make slavery accessible to readers for whom slavery is not a memory, but a remote historical fact to 

be ignored, repressed or forgotten.23 

 

As Mobley says, memory is significant to capture the experience of slavery that has been 

disregarded and forgotten. It gives light on the historical issue of slavery that should be 

confronted and remembered.  

 

5. Conclusion 

 

Toni Morrison’s Beloved shows the forgotten history of slavery through the narrative of 

Sethe, Beloved, and the black community. Their memories come to the surface through the 

character's storytelling, which does not put the past at bay but confronts the pain of the past to 

move on. The converging of memories resonates with the voice of the enslaved black 

community. Through looking at the racism and sexism of slavery in Beloved, we confront the 

suffering, dehumanization, and degradation of enslaved people that precede the oppression of 

other characters in Morrison's novels. The womanist healing is achieved through the preaching 

of Baby Suggs and the love of community.  

 

Marilyn Sanders Mobley, “A Different Remembering: Memory, History, and Meaning in Beloved,” In Toni 
Morrison: Critical Perspectives of the Past and Present, ed. Henry Louis Gates, Jr., and K. A. Appiah (New 
York: Amistad, 1993), 35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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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qualitative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implementation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education in a school setting, with a focus on fostering a peaceful and sustainable 
future. The study investigates the curriculum, teaching methodologies, and student 
percept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education. By analyzing these components, the 
research seeks to identify effective strategies for instilling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among students, contributing to the global efforts in 
mitigating climate change. 
 
Background: 
 
Climate change, driven by anthropogenic activities such as the burning of fossil fuels, 
deforestation, and industrial processes,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ressing global 
challenges of our time. The scientific consensus is clear: rising temperatures, extreme 
weather events, and disruptions to ecosystems are already underway, posing significant 
threats to the planet's ecological balance and human well-being. 
 
In recent years, the escalation of global concern about climate change has spurred 
widespread recognition of the need for urgent and collective action. Government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are increasingly 
acknowledging the imperative to address climate change comprehensively and 
proactively. However, combating climate change requires more than just policy changes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it necessitates a profound shift in societal attitudes, values, 
and behaviors. 
 
Schools, as fundamental institutions shaping the future generations, play a crucial role in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Recognizing the impact of education on shaping 
worldviews and influencing individual behavior,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on the 
importance of integrating climate change education into school curricula. Education is 
seen as a powerful tool for fostering awareness, understanding,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among students regarding the environmental challenges the world faces. 
 
Integrating climate change education into school curricula is not only about imparting 
scientific knowledge but also about nurturing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human activities and the environment. It involves instilling 
values of sustainability, environmental stewardship, and social responsibility. By doing 
so, schools have the potential to mold environmentally conscious citizens who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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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uipped to contribute to sustainable practices and advocate for positive change in their 
communities. 
 
Moreover, schools are uniquely positioned to promote not only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ut also peace. The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sustainability is 
inherently intertwined. Environmental degradation, resource scarcity, and climate-related 
conflicts can exacerbate tensions within and between communities. Thus, schools have 
the opportunity to address both environmental and social dimensions, fostering a culture 
of peace and cooperation alongside an understanding of ecological balance. 
 
In essence, the integration of climate change education into school curricula aligns with a 
broader vision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y equipping students with the 
knowledge, skills, and values necessary for a sustainable and peaceful future, schools 
become catalysts for positive change, influencing not only individual behaviors but also 
contributing to the larger global effort to address the challenges posed by climate change. 
As we embark on this journey toward sustainability, schools emerge as key agents in 
building a generation that is not only aware of the issues but is actively engaged in 
creating a harmonious and sustainable world. 
 
Research Objectives: 
 
1. Examine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climate change education in the selected school: 
 
This objective aims to conduct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 within the chosen school. The focus will be on scrutinizing the curriculum, 
identifying the specific topics covered, and evaluating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educational framework. This examination seeks to provide a detailed understanding of 
how climate change education is integrated into the school's academic offerings. The 
objective involves assessing the alignment of the curriculum with educational standards, 
identifying any interdisciplinary elements, and examining the inclusion of practical 
applications and real-world scenarios. By achieving this objective, the research aims to 
offer insights into the foundation upon which students'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is built. 
 
2. Assess the effectiveness of teaching methodologies in conveying climate change 
concepts: 
 
This objective centers on evaluating the various teaching methods employed within the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 It involves a thorough assessment of the pedagogical 
approaches utilized by teachers to convey climate change concepts to students. The 
analysis will explore the effectiveness of both traditional and innovative teaching 
methods, considering factors such as engagement levels, knowledge retention, and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the learned concepts. The objective aims to identif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different teaching methodologies, highlighting which 
methods prove most effective in enhancing students'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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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dings will contribute valuable insights for refining and optimizing the teaching 
strategies employed in climate change education. 
 
3. Explore students' perceptions, attitudes, and behavioral change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education: 
 
This objective delves in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education on students'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dimensions. Through qualitative methods such as interview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the research seeks to explore students' perceptions of 
climate change, their attitudes towards environmental issues, and any observable 
behavioral changes resulting from their exposure to climate change education. The 
exploration encompasses a range of aspects, including increased awareness, shifts in 
attitudes towards sustainable practices, and the development of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stewardship. By achieving this objective, the research aims to provide 
a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transformative potential of climate change education on 
students, contributing to the broader goal of nurturing environmentally conscious and 
responsible citizens. 
 
In summary, these research objectives collectively aim to provide a holistic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education within the selected school. By examining the curriculum, 
assessing teaching methodologies, and exploring students' perceptions and behavioral 
changes, the research aims to offer valuable insight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s and foster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environmental issues among students. 
 
Literature Review 
 
Climate Change Education: 
 
Climate change education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essential for preparing students to 
understand and address the complex challenges posed by environmental issues (Cordero 
et al., 2018; Rickinson et al., 2018). Scholars argue that integrating climate change 
education into school curricula is critical for fostering environmental literacy and 
promoting informed decision-making among future generations (Sterling, 2019; Tilbury 
et al., 2017). Furthermore, studies highlight the role of education in empowering students 
to become active participants in mitigating climate change (Zeidler et al., 2019; Myers & 
Maibach, 2019). 
 
Explore successful models and approaches for integrating climate change into school 
curricula. 
 
Numerous models and approaches have been proposed for effectively integrating climate 
change education into school curricula. Project-based learning, for example, has been 
praised for its ability to engage students in real-world problem-solving and promote a 
deeper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concepts (Kolikant & Shoval, 2018; Libarkin et 
al., 2020). Additionally,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hat weave climate change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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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various subjects have been shown to enhance students' comprehension and 
connection to the material (Cordero et al., 2018; Stevenson, Peterson, & Kent, 2014). 
These models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designing comprehensive and impactful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s. 
 
Discuss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education on students' awareness and pro-
environmental behavior. 
 
Several studies highlight the posi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education on students' 
awareness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Research indicates that well-designed 
educational interventions contribute to increased knowledge about climate change (Xu & 
Thomas, 2019), heightened environmental concern (Stevenson et al., 2014), and a greater 
likelihood of engaging in sustainable practices (Rickinson et al., 2018). Additionally, 
studies emphasize the role of hands-on experiences and outdoor education in fostering a 
stronger connection between students and the environment, thereby influencing their 
attitudes and behaviors (Cheng & Monroe, 2019; Zeidler et al., 2019). 
 
Peace and Sustainability: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ace education and sustainability. 
 
The relationship between peace education and sustainability has gained attention in the 
literature, highlight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social harmony and environmental well-
being. Scholars argue that peace education, which aims to cultivate values of cooperation, 
empathy, and conflict resolution, is integral to fostering a sustainable future (Breidlid, 
2019; Sipos, Battisti, & Grimm, 2008). Additionally, the concept of "ecopedagogy" has 
been proposed as a framework that merges peace education with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mphasizing the need for a holistic approach to education that addresses 
both social and ecological dimensions (Sauvé, 2013; Gray & Colucci-Gray, 2016). 
 
Exploring how schools can contribute to building a peaceful and sustainable future 
through education. 
 
Schools play a pivotal role in contributing to a peaceful and sustainable future through 
education. Literature suggests that incorporating peace education principles into the 
curriculum can create a foundation for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environmental issues 
and promoting social justice (Breidlid, 2019; Kostoulas-Makrakis, 2017). Additionally, 
community engagement and partnerships with local environmental initiatives enhance 
schools' impact on sustainable practices (Barratt Hacking, Barratt, & Barasa, 2018; 
Rickinson et al., 2018). The literature underscores the potential of schools to serve as 
hubs for fostering a culture of peace and sustainability, preparing students to be active 
and responsible global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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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Design: 
 
To delve into the intricacies of climate change education in the selected school, a 
qualitative research design will be employed. Qualitative research is particularly suitable 
for exploring complex phenomena in-depth, allowing for a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experiences, perspectives, and interactions within the educational context (Creswell & 
Poth, 2017). This design will enable the research to capture the richness of data required 
to explore the implementation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education. 
 
The combination of interviews, focus group discussions, and classroom observations will 
facilitate a multi-faceted exploration of climate change education in the school setting. 
These methods collectively offer a holistic approach, providing a comprehensive view of 
the perceptions, experiences, and practices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education. 
 
Participants: 
 
A diverse sample of participants was selected to ensure a well-rounded representation of 
the school community. This included teachers responsible for delivering climate change 
education as well as students from various grades and academic disciplines. Diversity in 
participant selection is crucial to capture a range of perspectives and experiences, 
considering that different subjects and grade levels may have unique approaches to 
integrating climate change education. 
 
Ensuring representation from various grades allows for an examination of how climate 
change education evolves across different educational stages. Additionally, involving 
participants from different academic disciplines offers insights into the interdisciplinary 
nature of climate change education and its integration into various subjects. 
 
Data Collection: 
 
Semi-Structured Interviews: Teachers was engaged in semi-structured interviews, 
allowing for a flexible yet focused exploration of their perspectives on climate change 
education. The open-ended nature of the interviews encouraged teachers to share insights 
into curriculum design, teaching methodologies, and challenges faced in implementing 
climate change education. 
 
Focus Group Discussions: Students participated in focus group discussions and explored 
their experiences with climate change education. This method allowed for the exploration 
of shared experiences, group dynamics, and the collec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education on students' attitudes and behaviors. 
 
Classroom Observations: Observations of climate change education lessons was 
conducted to gain a firsthand understanding of teaching methodologies, engagement 
levels, and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curriculum. This method provided 
valuable context to complement the perspectives gathered through interviews and focus 
group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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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Analysis: 
 
Thematic analysis was employed to identify recurring themes and patterns within the 
collected data (Braun & Clarke, 2006). The qualitative data obtained from interviews, 
focus group discussions, and classroom observations will be systematically coded and 
organized into themes, allowing for the identification of key findings. 
 
Triangulation, the process of comparing and contrasting data from different sources, will 
be employed to enhanc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findings (Denzin, 1978). By 
cross-referencing information gathered through interviews, focus groups, and 
observations, a more comprehensive and nuanced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education in the school will be achieved. Triangulation served as a methodological 
strength, validating the findings by confirming consistency across multiple data source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rigor and credibility of the study. 
 
Curriculum Analysis: 
 
Evaluating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climate change education curriculum: 
 
The curriculum analysis revealed several noteworthy aspects of the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 The curriculum demonstrated a comprehensive coverage of key 
climate change concepts, encompassing scientific, social, and ethical dimensions. The 
structured progression of topics aligned with educational standards, ensuring a gradual 
and age-appropriate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cross different grade levels. 
However, certain gaps were identified in addressing localized environmental issues, 
indicating a potential area for improvement. 
 
Identifying strengths and weaknesses in addressing key climate change concepts: 
 
Strengths in the curriculum were evident in its interdisciplinary approach, fostering 
connections between climate change and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However, 
weaknesses were identified in the limited inclusion of practical applications and real-
world scenarios. This finding suggests the need for a more hands-on and experiential 
component to reinforce theoretical concepts and enhance student engagement. 
 
Teaching Methodologies: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teaching methods employed in climate change 
education: 
 
The analysis of teaching methodologies showcased a variety of approaches, including 
lectures, group discussions, and multimedia presentations. While traditional methods 
were effective in conveying foundational knowledge, more interactive methods, such as 
project-based learning and outdoor activities, demonstrated higher levels of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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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ement. The incorporation of diverse teaching methods was found to cater to 
different learning styles, contributing to a more inclusive educational experience. 
 
Exploring innovative approaches that engage students and enhance learning outcomes: 
 
Innovation in teaching methods emerged as a key factor in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education. Integration of technology, such as virtual simulations and 
online resources, proved to be engaging and facilitated a deeper understanding of 
complex environmental processes. Additionally, collaborative projects that involved 
community interactions and fieldwork were identified as innovative approaches, 
connecting classroom learning to real-world experiences. 
 
Student Perceptions: 
 
Examining students' attitudes, beliefs, and behavioral changes regarding climate 
change: 
 
The examination of student perceptions revealed a positive shift in attitudes towards 
climate change. Students demonstrated an increased awareness of the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expressed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practices. The 
integration of real-world examples and case studies wa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contributor to changing student perspective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actical 
relevance in climate change education. 
 
Investigating the impact of education on students' sense of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education on students extended beyond knowledge 
acquisition to a heightened sense of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Students reported changes in behavior, such as reduced energy consumption and 
increased participation in community environmental initiatives. The findings suggest that 
climate change education not only informs but also inspires students to adopt sustainable 
practices and actively contribute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summary, the results indicate that while the curriculum exhibits strengths, 
improvements can be made to enhance its applicability to local contexts. D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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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ing methods and innovative approaches play a crucial role in engaging students and 
fostering a deeper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Moreover, the positive impact on 
student perceptions, attitudes, and behaviors underscores the potential of climate change 
education to instill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The culmination of this research into "Climate Change Education in a School: Building a 
Peaceful Path to Sustainability" has provided valuable insights into the dynamics of 
climate change education within the chosen school setting. The examination of the 
curriculum, teaching methodologies, and student perceptions has offered a nuanced 
understanding of the strengths and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school's approach to 
climate change education. 
 
The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underscored its comprehensive coverage of key climate 
change concepts, emphasizing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However, identified gaps in 
addressing localized environmental issues suggest an opportunity for curriculum 
refinement to enhance its relevance to the immediate context. The assessment of teaching 
methodologies highlighted the effectiveness of diverse approaches, with innovative 
methods such as project-based learning and technology integration proving particularly 
engaging. The findings suggest the importance of continued exploration and 
incorporation of innovative pedagogical techniques to optimiz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education. 
 
Exploring students' perceptions, attitudes, and behavioral changes revealed positive shifts 
in awareness, attitudes,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behaviors. This demonstrates the 
potential of climate change education not only to impart knowledge but also to inspire a 
sense of responsibility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among students. The observed 
changes in student behavior, such as reduced energy consumption and increased 
community engagement, underscor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well-designed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s. 
 
Recommendations: 
 
1. Curriculum Enhancement: 
 
Revise the curriculum to address localized environmental issues and incorporate real-
world scenarios, fostering a stronger connection between theoretical knowledge and 
practical applications. 
 
Integrate cross-disciplinary perspectives to emphasize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climate change, providing students with a holistic understanding. 
 
 
 
2. Teaching Method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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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urage teachers to continue employing a variety of teaching methods, including 
innovative approaches such as project-based learning and technology integration. 
Facilitate professional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teachers to explore and incorporate 
new, effective teaching strategies into their climate change education practices. 
Community Engagement: 
 
Strengthen community partnerships and engagement to enhanc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climate change education, fostering a sense of shared responsibility for sustainability 
within the broader community. 
 
3. Assessment and Continuous Improvement: 
 
Implement a robust assessment mechanism to regularl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hange education, including student learning outcomes and program impact. 
Establish a feedback loop involving teachers, students, and relevant stakeholders to 
continuously refine and improve the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 
Integration with Peace Education: 
 
Explore opportunities for integrating elements of peace education into climate change 
education, emphasizing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social harmon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4. Longitudinal Studies: 
 
Conduct longitudinal studies to track the long-term impact of climate change education 
on students' attitudes, behaviors, and contributions to sustainable practices beyond the 
school setting. 
 
In conclusion, the recommendations aim to guide the school in further enhancing its 
climate change education program, fostering a more profound impact on students and 
contributing to the broader goals of sustainability and peace education. By implementing 
these recommendations, the school can continue to play a pivotal role in shaping 
environmentally conscious and socially responsible citizens for a sustain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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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Education in a School (Dary E. Dacanay, Ph.D.)   
 

Jaewon YOON   
 
The given paper reads more like a thesis proposal than a presentation of a single argument or 
research findings. Given that the research seems to be almost complete, I think more 
constructive feedback would have been possible if you had minimized the extensive sections 
on background, research objectives, literature review, research design, etc., which make up 
more than half of this writing, and instead more fully developed your own analysis, the main 
body of the curriculum analysis, teaching methods, and student perceptions, or selected one of 
these to introduce us to a key argument. 
 
Despite that, however, I would like to pose a few questions and suggestions. 
 
First, based on this text alone, it's not clear which grade or level of education is being targeted. 
At one point it seems to be aimed at college students, since you mention "various academic 
disciplines," but at other points it is not. Overall, "various grades and academic disciplines" 
seems too broad and vague in terms of range of analysis. My understanding is that curriculum, 
teaching methods, and the extent and quality of students' perceptions must vary by age group 
and level of education; therefore, the range of the sample population may need to be narrowed, 
along with the specific standards of analysis. Also, the paper says that it will analyze selected 
schools, but it is unclear whether the section aims to draw generalized conclusion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or to analyze the educational conditions of these particular schools. 
 
Second, in a few places, this writing states that it takes a holistic approach. That is, it seems to 
imply presenting analysis results by aggregating all possible data without using a specific 
framework. Please correct me if I am wrong, as I am not familiar with educational and social 
science research methods; but I would like to question whether such a holistic and generalized 
approach is even possible, and whether the research needs, even implicitly, a specific 
framework with which to analyze a curriculum and structure the interview questionnaire.         
 
Nevertheless, as a third point, your core and distinguishing point i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linking ‘peace education’ and ‘climate change education’ as indicated in Recommendations. 
If this is correct, I would like to point out and suggest two things.   
 
First, peace can be approached in different contexts, even in the context of climate change; for 
example, peace between differently defined social groups and economic interests, peace 
between nation-states (including rising tensions related to climate change and conflicting 
understandings and national interests), and peace between humans and nonhumans. Thus, your 
mention of the interconnectedness of social harmony and environmental well-being seems 
vague. The research will be more focused if it clarifies the meaning of peace and specifies its 
relevance to the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issues. 
 
That being said, this research will be more clearly targeted and focused, by making peace 
discussions a framework or axis for the research, rather than trying to cover various points 
holistically; explaining why a certain aspect of peace education is missing, predominantly 
addressed or biased; and then suggesting what aspects need to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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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과 종교학회 2024년 전국 겨울 학술대회(주제 “사랑과 평화”) 기조 강연

사랑과 평화의 앙상블: 믿음과 희생의 동반을 통해서

류성민(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명예교수)

프롤로그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제게는 멀리 사시던 사촌누이가 한 분 계셨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정도 뵙는 누이였지만 뵐 때마다 저를 무척 살갑게 대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셨습
니다. 저도 그 어떤 사촌들보다 그 누이를 좋아했습니다. 몇 년 전 결혼을 했으나 너무 멀리
계신 탓에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고 보고 싶었으나 그저 마음뿐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찾아 뵙겠다고 나름 다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해 질 무렵 툇마루에 앉아 멀리 길가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분이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집 쪽으로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인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금방
그 사촌누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이가 왔다고 방안에 계신 어머님께 소리치고는 곧바로
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갑게 웃어 보이셨지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소해 보일 정도로 말라 있었고 얼굴에는 병색이 완연했
습니다. 어머니도 뛰어나오시며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누이는 어머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 품에서 죽으려고 왔어요!”

방에 들어와 그간의 일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심장병
을 앓게 되었으며, 얼마 전 병원에서 몇 개월 밖에 살 수 없을 것이란 의사의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고,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에 가장 가까운 고
모 품에서 마지막을 보내다가 눈을 감고 싶다고 했습니다. 함께 온 세 살 난 딸도 고모에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저의 어머님도, 가족들도 모두 그 누이의 형편을 안타까워했고 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저도 누이의 딸, 제 조카를 잘 돌보아 누이의 시름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은 한시도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 치마를 붙잡고 따라다녔고,
엄마가 집 밖에 있던 변소에 갈 때조차 함께 갔습니다. 누이를 좀 쉬게 하려고 제가 데리고
나가려고 갖은 애를 썼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엄마, 엄마” 소리가 떠나질 않았습니
다. 엄마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아이 같았습니다.

두 달쯤 저의 집에서 지내던 누이는 눈에 띄게 몸이 좋아졌습니다.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 몇 달은 더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에 온 식구가 모여 같
이 저녁을 먹었고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이 생겼습니다. 누이도 모처럼 밝게 웃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따라 그 어린 딸이 엄마를 보챘습니다. 밥투정도 하고 칭얼거리며
더 엄마만 귀찮게 했습니다. 제 방 옆에 있던 누이의 방에서 한밤중까지 아이를 달래는 누이
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이의 비명과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
다. 누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누이는 가슴을 헤져놓은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고, 아이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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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에서 놀란 듯 멍하니 엄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엄마의 젖을 빨고 있었는지 
입가에 침이 흘러나와 있었습니다. 소리쳐 부모님을 불렀고, 온 식구가 다 들어왔습니다. 곧바
로 의사를 불렀지만, 조금 후 들어온 의사는 누이가 이미 숨을 거두었다고 알려 줄 뿐이었습
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그 누이의 어린 딸을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장례 장면을 
보게 하는 것이 너무 애처롭다고 여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그 어린 딸 걱정을 했습
니다. 그렇게 유독 엄마만 밝히는 애였는데, 이제 어떻게 하나? 엄마 없이는 한 하루도 살 수 
없는 애인데… 죽은 누이보다 그 어린 딸 이야기만 내내 오갔습니다. 장례를 다 치른 후 걱정 
어린 마음으로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울거나 엄마를 찾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엄마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데 
혼자 무릎을 꿇고 앉아 숟가락으로 조심하여 밥과 국을 떠먹었습니다. 전에는 엄마가 먹여주
어야 했는데, 이제는 혼자서 밥알 하나 국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조심스럽
게 밥을 먹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바깥 변소도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 애의 입에서 엄마를 찾
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애는 원래 엄마가 없었던 아이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온 
식구도 동네 사람들도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의 나이 많은 할머니
가 저의 집으로 마실 오셔서 그 애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애가 지 살고파 
정을 떼는구나!”

얼마 후 그 어린 조카의 아버지가 와서 그 애를 데려갔습니다. 그 후 우리 가족과도, 친척
들과도 아무런 왕래도, 소식도 없었습니다. 가끔 그 조카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그때마다 
이웃 할머니의 말이 들리곤 합니다. “지 살고파 정을 뗀다!”

종교에 관한 공부를 시작할 때 귀가 따갑도록 듣던 말이 있습니다. 종교연구는 곧 인간과 
문화에 관한 연구라는 말입니다. 저도, 종교를 통해 본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그래서 어떻게 
살면서 어떤 문화를 형성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종교학이라고 학생들에게 설명하곤 했습니
다. 그때마다 그 이웃 할머니의 말이 생각나곤 했습니다.

어린 제 조카가 의식적으로, 아니 엄마가 죽었으니 어쩔 수 없이 혼자 살 수밖에 없다고 
여겨 그렇게 행동했다고 여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인간에게 날 때부터 주어진, 혹
은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부여한 것이거나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든지, 인간
의 생존 본능이 불연히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닌지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 그러한 능
력이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누군가의 죽음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Ⅰ. 삶과 투쟁, 그리고 종교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M. K. 간디를 통해 널
리 알려지고 비폭력(nonviolence)으로 번역되는 산스크리트어 ‘아힘사’(ahimsa)는 ‘힘
사’(himsa)의 부정입니다. ‘힘사’는 주로 “살생(하다)”, “폭력(을 가하다)”로 번역되나 본래의 
의미는 “생명이 생명으로 존재하기 위한 생명의 파괴”를 의미합니다.1) 말하자면 모든 생명체

1) A Sanskrit-English Dictionary, Oxford: The Clarendon Press, 1961, s.v. ‘hin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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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힘사’의 의미입니
다. 따라서 문자적 의미로 아힘사를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물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섭취하여 생명을 유지합니다. 사실상 다
른 생명을 죽여 먹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모든 식물은 동물과 식물이 죽어 분해
된 것을 자양분으로 하여 생명을 유지합니다. 식물도 역시 다른 생명의 죽음을 통해 그 생명
을 유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생물학이나 유전학 등에서 밝힌 과학적인 생명에 
대한 정의와 그 유지를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방면에는 문외한입니다. 다만 우리 
인간이 살기 위해 먹는 음식은 대부분 다른 생명체의 파괴(죽음)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상식
에서 생각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살기 위해 무수한 생명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먹은 고기를 합하면 아마도 수백 마리 돼지와 소, 수천 마리 닭과 오리를 죽인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메뚜기볶음, 번데기 등 곤충과, 우렁이, 가재, 붕어, 
미꾸라지 등 갖가지 민물고기를 비롯하여 즐겨 먹는 각종 생선회 등등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죽여졌습니다. 인간에게 해롭다고 하여 죽인 쥐(심지
어 초등학교 시절에는 10마리 이상 쥐를 잡아 꼬리를 잘라 오는 방학 숙제도 있었습니다.)와 
뱀, 파리와 모기, 바퀴벌레, 이, 서캐 등등 사실상 살생은 이제 생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은
퇴 후에 조그만 텃밭은 가꾸며 식구가 먹기 위한 채소와 과일을 위해 매일 수십, 수백 마리 
벌레와 곤충을 죽였습니다. 아마도 저 자신도 모르게 죽인 동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
니다. 제가 죽인 식물에 대해서는 차라리 언급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나 다 아는 이런 말을 굳이 하는 이유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그 생명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생명체의 죽음을 통해서만 또 다른 어떤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다
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이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살
기 위한 투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살기 위해 다른 생명체를 죽이는 투쟁은 살
아있는 한 불가항력입니다. 

아마도 인간은 그 투쟁에서 선봉(先鋒)에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자연 파
괴나 생태계의 위기 등등 인류가 해결해야 할 산적한 문제들을 예로 들 필요조차 없을 것 같
습니다. 지구를 다시 생명 탄생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도 남을 핵무기가 쌓여 있다는 사실만으
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나 이외의 모든 생명을 죽이고, 우리가 살기 위해 우
리 이외의 모든 생명을 죽이며, 인간이 살기 위해 인간 이외의 모든 생명을 죽이는 식으로 계
속 진행된다면, 나도, 우리도, 인간도, 모든 생명도 죽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
까? 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구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실을 생각하면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념에 빠지다 보면, 조금씩이라도 세계 여러 종교를 공부한 종교학자로서 자이나교
라는 인도의 종교를 떠올리게 됩니다. 엄격한 채식과 단식, 그리고 단식을 통한 죽음 의례
(sallekhana) 등 자이나교의 불살생(ahimsa) 이념과 실천2)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라 여
겨지기도 합니다. 자이나교 신자는 숨 쉴 때 코로 빨려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미물을 구하
기 위해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말할 때 입에서 나오는 열기 때문에 죽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눈에도 보이지 않은 생명조차 보호하기 위해 항상 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말합니다. 
곡물과 채소로만 만들어진 음식도 일일이 손으로 헤쳐가며 작은 생명체라도 있는지 확인한 다

2) 이에 대해서는 김미숙, 자이나 사상: 인도 문화와 종교 철학의 뿌리, 올리브그린, 2021, 245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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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야 먹습니다. 그들은 항상 고운 솔의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않을 자리를 쓸어낸 후
앉고, 빨리 뛰거나 허둥거리며 걷지 않으며, 늘 앞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해가 되는지 불편하게 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생명체를 죽이거
나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는 자이나교 신자의 행실은 가히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신념과 실천이 그나마 지구의 ‘종말’을 늦출 대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자이나교의 신자는 전 세계에 불과 600만 정도이고 그 대다수가 인도에 있지만, 그러
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과 문화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다만 저는 이 강연
에서 종교를 통해 인간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주된 연구 방향과 목적을 설정하였던 종교학에
서도 이제는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ecosystem) 속에서 종교의 의미를 탐구할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는 점만 지적하고자 합니다.3)

제가 이 강연에서 더 집중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우리)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그
들)을 죽이는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고의로 죽인 일은 인간의 기원만큼 오랜
역사가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신에 의해 창조된 첫 인간들이 낳은 첫아들(가
인)이 둘째 아들(아벨)을 죽인 이야기나, 수많은 신화와 경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간들 사
이의 살인은 인간들이 살아 온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살인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밖에 없
음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폭력들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철저히 막으려 했던
폭력이 살인입니다. 대다수 종교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규범은 신(혹은 절대자)에게서 받은 가
장 중요한 계명으로 선포되었고, 살인자를 사형에 처하는 처벌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심지어
홍수와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나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도 살인과 같은 중죄에 대
한 처벌로 여긴 종교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위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는 식인(食人)의 사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살인은
자신이 (잘)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살인의 명분(名分)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형으로 처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살인의 정당화에 있습니
다. 종교들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율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형이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
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 다른 인간을 죽이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에서 그 절정
에 이르렀고,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종족이나 부족, 혹은 한 국가의 국민이 살기
위해 다른 종족, 부족, 국민을 죽이는(때로는 몰살하는) 전쟁의 역사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역
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을 더 잔인하게 죽인 사람(들)이 종족과
부족과 국민의 추앙을 받고 영웅시되는 것도 살인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살인 정당화의 주역(主役) 중 하나는 종교일 것입니다.

현재의 그리스도교의 예배와 미사, 이슬람교의 기도, 힌두교의 뿌자, 불교의 예불 등 대부
분의 대표적인 종교의례의 원형은 희생제의(sacrifice4))입니다. 주로 인간에게 가장 중시되는
동물인 소, 양을 비롯하여 여러 동물이 이 의례에서 살해되었고 불에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 동물들은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을 위해 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례가 일반
적인 종교의례로 정착되기 이전에 인간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첫아들

3) 유기쁨, “생태주의: 다시 사유하는 인간의 조건, 그리고 종교”, ｢종교문화비평｣ 통권 5호(2004),
113-142쪽 참조.

4) 희생제의는 제 박사학위 논문의 토픽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초기 기독교까지
의 희생제의와 그 비판과 재해석을 종교윤리적 관점에서 다루었습니다. 류성민, “犧牲祭儀와 暴力의
宗敎倫理的 意味에 대한 硏究”, 서울대학교 대학원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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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물로 드린 사례도 있었고, 전쟁을 통해 잡은 포로도 주된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심지
어 친지도 별로 없고 부모가 없는 고아(孤兒)도 제물로 삼은 사례도 있었고 전쟁이나 게임에
서 승리한 사람이 제물이 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비록 이러한 사례들이 아직은 명확히 규명되
지 않았으나 인간을 제물도 드렸다는 점은 어느 정도 밝혀졌으며, 이는 종교적 정당화가 이루
어진다면 인간이 인간을 살해하는 것도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이 종교적으로 정당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신의 이름을 내건 전쟁으로, 신을 위한 전쟁으로, 정의의 전쟁이란 명분으로, 그래서 거룩한 
전쟁(聖戰)이란 미명으로 종교들은 전쟁을 정당화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정당화된 전쟁은 이겨
야만 하는 전쟁, 아니 이길 수 있다고 믿는 전쟁이 되고, 이길 때까지 싸우는 전쟁이 되어 심
지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5) 물론 대다수 전쟁이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
적 이유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것 등 더 중요한 목적으로 발발하지만, 종교적으로 정당
화되면 이길 때까지 혹은 저도 이겼다고 선언해야만 종식될 수 있는 전쟁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종교들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더욱 평화를 주창합니다. 종교에서는 마치 전쟁
이 일어나야 평화가 중요하게 된 듯이 평화를 외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에서 전쟁과 평화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요?

Ⅱ, 전쟁과 평화, 그리고 종교6)

전쟁은 “확립되고 내적으로 응집된 적대적 집단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조직적이고 집중적인 
폭력”으로 정의됩니다.7) 이 정의에서 전쟁의 주체와 수단을 지지하는 ‘적대적 집단들(rival 
groups)’과 ‘폭력(violence)’이 핵심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집단 사이에서 서로를 적(敵)으
로 규정하고 살인과 같은 가장 심각한 폭력적 수단으로 적을 무찌르자고 선동함으로써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 집단이 전쟁에 참여해도 항상 적(군)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이 적용되기 마
련이고, 집단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군)나 적(군)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전투에 참여하
는 군인들만의 전쟁이 아닌, 집단과 집단의 전쟁으로 귀결됩니다. 전쟁에서 민간인에 대한 살
상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 병자, 여
성 등 사회적 약자가 더 큰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대다수 전쟁에서 군인보
다 민간인이 더 많이 희생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8) 전쟁의 참상(慘狀)은 민간인 학살에서 
두드러지게 됩니다.

5) 예컨대 십자군 전쟁은 적어도 200년 이상 계속되었고, 유럽에서의 30년 전쟁(1618~1648년)과 100년 
전쟁(1337~1453)도 직간접적으로 종교 문제가 연루되어 ‘종교 전쟁’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오늘날까
지 이어지는 팔레스타인 분쟁도 이미 100년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 종교 간 갈등도 그 주요 
발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6) 이 장과 Ⅲ장의 일부는 작년 8월에 발표된 다음의 논문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류성
민, “전쟁과 평화의 쌍곡선, 그리고 종교”, ｢종교연구｣ 제82집 2호(2022), 9-31쪽 참조.

7) Bruce Lincoln, “War and Warriors” in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 vol 14, 
Farmington Hills, MI: Thomson Gale, p. 9679.

8) 예컨대 제1, 2차 세계대전 중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지만, 대체로 군인보다는 민간인
이 배 이상 사망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군인 사망자는 약 900만 명, 민간인
은 1,900만 명이고,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인은 약 2,000만 명, 민간인은 4,0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의 “World War Ⅰ”와 “World War Ⅱ”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World_War_I; https://en.wikipedia.org/wiki/World_War_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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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서는 살인을 포함한 모든 폭력이 사용됩니다. 전쟁의 무기가 고도로 개발되면서 사
람뿐 아니라 자연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전쟁의 폭력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예나 지금이나 그러한 폭력을 정당화하곤 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이유에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 다른 집단에 대한 모든 폭력도 정당화됩니
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어떤 전쟁을 성스러운 전쟁으로 종교적인 재가(裁可)가 이루어지면 이
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게 되고 이기기 위해 어떤 폭력도 정당화되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세
계무역센터(WTC)를 납치한 2대의 비행기로 폭파하여 2,760명 여 명을 숨지게 한 9‧11 테러
범들에게 이슬람교 성전(聖戰, jihad)의 근거가 되는 코란 구절을 암송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9)은 종교가 얼마나 강력한 폭력의 정당화가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10) 종교
가 연루된 전쟁에서는 어른과 아이들, 남녀를 가리지 말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살해하라는
명령이 종교적 확신으로 표출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종교에서는 평화가 그 무엇보다 중시됩니다. 종교인들은 평화란 말을 입
에 달고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가장 흔한 인사말이 ‘샬
롬(shalom, 평화)’ 입니다. 이슬람교의 인사말인 ‘앗-살라무 알라이쿰(As-salamu alaykum’
도 “신의 평화가 그대에게”라는 의미이고, 인도와 네팔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힌두교 신자들
의 인사말 ‘나마스떼(Namaste)도 “그대 안에 있는 신을 공경한다”라는 의미로 신의 평화를
기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종교에서는 대체로 이상적인 세계(천국이나 극락 등)를
평화가 실현된 상태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종교에서의 이상이자 실천해야 할 가치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다수 종교에서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이해됩니다. 기독교와 유대
교의 평화를 언급할 때 항상 인용되고, UN 본부 빌딩에 새겨져 널리 알려진 구약 성서 구절
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이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11) UN의 평화 유지 활동도
대부분 국가 간 전쟁이나 내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쟁이 없어야 평화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며, 전쟁을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입니다. 종교
단체를 주축으로 전개되는 무수한 평화운동이 전쟁 반대를 기치로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에서는 전쟁도 정당화될 수 있고 평화를 최고의 이상으로 제시되기도 합니
다. 종교에서 전쟁과 평화는 일종의 이항 대립(binary opposition)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빈번하고 그 피해가 커질수록 평화의 필요는 증대되고, 전쟁이 없다면 평화의
중요성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교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
해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전쟁의 불가피함을 강조하기 위해 평화를 무
시해야 한다고 하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에서의 전쟁과 평화를 어떻게 이해

9) 브루스 링컨, 거룩한 테러: 9‧11 이후 종교와 폭력에 관한 성찰, 김윤성 역, 돌베개, 2005, 195쪽
이하 참조. 비행기 납치범에게 내려진 최후 지령에는 전쟁에 관한 쿠란의 구절을 읽고 신이 순교자에
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주로 모든 죄의 소멸과 천국에서 받을 상급 등이
언급되어 있다. 곧 경전의 내용을 통해 테러를 순교로 정당화한 것이다.

10) 전쟁에 대한 종교적 정당화의 여러 사례에 대해서는 카렌 암스트롱, 신의 전쟁: 성스러운 폭력의
역사, 정영목 역, 교양인, 2021 참조.

11) “주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다.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
래 앉아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미가서｣ 4:3-4). 이와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2:4에도 있습니다.
UN의 평화 유지 활동도 대부분 국가 간 전쟁이나 내전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UN 산하 ｢평화활
동국｣(Peace Operation Department) 홈페이지(http://peacekeeping.un.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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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합니까?
저는 종교에서 전쟁과 평화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기하학의 쌍곡선과 그 

특성을 견주어 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쌍곡선은 “평면 위에 있는 두 정점(‘초점’
이라고 합니다.)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로 이루어진 곡선”으로 정의됩니다. 쌍곡선의 기
하학적 특성 중 두 가지가 특히 중요한데, 하나는 두 초점 사이의 거리의 차(差)는 항상 일정
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 초점에서 나온 빛이 쌍곡선에 반사되면 다른 초점에서 나온 
빛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하학의 쌍곡선을 종교로, 두 정점을 각각 전쟁과 평화로 대체하
면 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종교에서 전쟁과 평화는 항상 일정한 
거리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곧 전쟁이 치열하고 희생자가 많을수록 평화의 요구는 증
대된다는 것이지요,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서거나 휴전이 되면 평화의 필요성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종교에서 전쟁이 평화를 위한 것으로 가장(假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한 평화를 위해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될 수도 있고, 국가와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전쟁도 불사(不辭)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쟁 당사국의 선전포고에서 
이러한 강변과 주장은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쟁과 평화를 이러한 관계를 보면서 인간 세계의 현실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세계에
서 과연 전쟁이 없던 시대가 있었는지요.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될까요. 전쟁
이 없는, 그래서 종교가 이상으로 제시한 그런 세계가 오늘의 현실도 아닙니다. 다 잘 아시듯
이,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시작된 전쟁은 근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
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두 국가 사이의 전쟁이라기보다는 거의 전 세계가 참여하거나 영
향을 받는 세계화된 전쟁이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던 하마
스 정권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에 맞서 일으킨 도발과 이스라엘 민간인 납치가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이어진 하마스-이스라엘 전쟁은 수만 명의 민간인을 희생하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세계 여러 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과 내전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
다.

종교들은 이러한 전쟁의 현실에서 전쟁을 정당화하기도 하고 평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1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서구 언론의 비판을 받자 러시아 정교회 수장인 모스크바 총대주
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성전(聖戰)이라고 선언하는 강론(講論)을 했습니다.13) 우크라이나의 
정교회 신자는 총인구의 72.7%나 됩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정교회 신자가 가장 많은 국
가로서 총인구의 약 70%가 정교회 신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국교(國敎, official 
religion)로서 국민의 70~80%가 유대교 신자이고, 팔레스타인 가지 지구의 주민은 거의 다 
이슬람교 신자입니다.14) 전쟁 상황에서는 종교의 같고 다름도 의미가 없는 듯합니다. 천주교 
교황은 연일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호소합니다. 무수한 종교 교단과 종단, 종교단체도 마찬가
지입니다. 종교들에서는 전쟁이 평화를 더 간절히 요구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종교에서 이렇듯 전쟁과 평화라는 ‘양날의 검(double-edged sword)’을 휘두르는 양상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지요?

종교에서 전쟁과 평화는 양자택일(兩者擇一)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것을 더 중시해야 하

12) 종교의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서는 Charles Selengut, Sacred Fury: Understanding Religious 
Violence, Walnut Creek,CA: AltaMira Press, 2003 참조.

13) ｢경향신문｣ 2020.05.25.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전’이라는 키릴 모스크바 총대주교” 제하의 기사.
14)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World Factbook 2020-2021, New York: Skyhorse 

Publishing, 2020; Pew Research Center, December 19, 2011, “Global Christianity: A Report 
on the Size and Distribution of thd World’s Christian Population”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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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의 문제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마치 쌍곡선에서 두 정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
하듯이 종교에서도 전쟁과 평화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다만 쌍곡선의 하나에서는 한 
정점에서의 길이가 다른 한 정점에서의 길이보다 항상 길고 다른 하나의 쌍곡선에서는 그 반
대입니다. 쌍곡선을 종교에 비유한다면, 어떤 종교에서는 항상 평화보다 전쟁이 더 중시되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항상 전쟁보다 평화를 더 중시합니다. 저는 어떤 종교에서도 전쟁보다 
평화를 더 중시하고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종교가 전쟁보다는 평화
를 중시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함을 종교의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정당화된 무차별적 폭력으로, 평화를 모든 폭력에 대한 거부(비폭력)로 이해하면 종
교에서 전쟁보다는 평화(전쟁 < 평화)가 더 중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곧 종교에서 폭력보다 
비폭력(폭력 < 비폭력)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장에서 다루려는 것입니다. 

Ⅲ, 평화와 사랑, 그리고 종교 양편

앞에서 전쟁을 정의할 때 “적대적 집단”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집단들이 서로를 적(敵)으로 
여김으로써 전쟁 주체들 사이에서 적과 우리라는 편 가르기가 형성되고, 적에 대한 집중적이
고 조직적인 폭력이 사용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물론 편 가르기는 대다수 게임이나 경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게임과 경기에서의 편 가르
기는 각 편의 동등함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경기나 게임에 참여하는 편들은 똑같은 조건과 규
칙에 따른 대등한 관계를 이룹니다. 반면, 적과 우리라는 편 가르기는 대등한 관계의 편 가르
기도 아니고 어떤 조건과 규칙도 무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적을 우리와 다른 
대상으로 차별화하고 악마화함으로써 혐오하게 하며, 적으로 규정된 대상에 대해서는 어떤 폭
력도 정당화되기 마련입니다. 전쟁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살상 금지나 특정 무기의 사용 불허
와 같은 국제법도 다반사로 무시됩니다. 결국 전쟁과 같은 극단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발단은 차별과 그에 따른 혐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이른바 ‘심리 전술’이라
는 미명으로 적에 대한 차별화와 혐오가 난무하게 됩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히틀러의 유
대인에 대한 차별화와 혐오 선동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는 만행으로 확대된 주요 원
인입니다,15) 종교가 연루된 전쟁에서는 적을 신(神)에 대한 적대자로 악마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종교에서 애초에 차별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봅니
다.

전쟁보다는 평화가 더 중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은 대규모적인 집단적 폭
력이 발생한 이후에 평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그러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별과 혐오를 
우선하여 억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UN의 ‘세계인권선언(1948년 채택)’에서 천명한 대로, 모든 
사람이 인종, 피부색, 성(性), 언어, 종교, 정치적 또한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사람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자

15) 히틀러는 그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서 아리안 민족을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유대인을 방탕하고 추
접한, 흑사병보다 더 악질적인 질병 같은 민족으로 규정하면서, 유대인과 투쟁하는 것을 전지전능한 
창조자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강변(强辯)하기도 했다. 아돌프 히틀러, 나의 투쟁, 황성모 역, 동서문
화사, 2023 참고.

74



유를 향유(享有)할 수 있어야 하고(제2조), 그것을 평화의 기초라고 밝힌 것(전문)에 주목할 필
요가 있습니다. 특히 세계인권선언과 같은 차별 금지를 약속하게 되어 있고, 각 국가에서 실
효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 ‘국제인권규약’16)이 평화를 위해 실질적으
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17) 그 규약에서도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
다.

편 가르기를 통한 차별과 혐오는 대다수 종교에서 최고의 도덕률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황
금률(혹은 공동선이나 최고선)은 종교들에서 제시하는 가장 고귀한 규범이고, 그 핵심은 나(우
리)와 남(그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잘 알려진 사례를 언급해 보겠습
니다.18)

유교: 자기 자신이 원하지 않은 바를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힌두교: 삶의 참된 계율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행하듯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그들의 일

을 행하는 것이다.
불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해야 한다.
조로아스터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슬람교: 너희들 누구도 자기 자신이 처우 받기를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 형제를 처우하지

말라.
그리스도교: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위 인용문에 대한 해석이나 주석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종교 내에서의 적용도 각양
각색이지만,19) 적어도 나(자기 자신)와 남(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집단적인 차원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아닌 그들을 동
등하게 배려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요. 여러 종교에서 최고의 도덕규범이자 ‘사랑의
윤리’로 포괄되는 인(仁), 아힘사(ahimsa), 자비(慈悲) 혹은 우의(友誼), 형제애(兄弟愛), 이웃
사랑 등도 이러한 황금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덕목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덕목을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모든 생명은
다른 생명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항상 다른 사람을 죽
여야 내가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와 남으로의 편 가르기가 전쟁과 같은 폭력으로 이어지면
내(우리)가 살기 위해 남(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그러한
폭력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살인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종교에서 공

1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1966년에
UN 총회에서 채택되었고 1976년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규약이 모두 1990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가입, 발효되었고,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17)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의 사회적 인정과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여론(특히 한국 개신교계)에
의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의 표현에 근거한
차별 금지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이미 제정된 (학생) 인권 조례(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
북도 등 4개 시도교육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 마저 폐지 압박을 받는 실정이다. ｢한겨레신문｣,
2020.04.04., “인권 조례가 사라지고 있다... 49개 지자체 7년 동안 71건 철회” 제하의 기사 참조.

18) 다음의 책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인데, 주로 경전 여러 곳에서 언급된 것들을 정리한 것임.
Miriam Noble, Golden Rules of World Religion: A Study in Words and Pictures, Los
Angeles: Ivan Deach Jr., 1931.

19) Andrew H. Plaks, “Golden Rule” in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 vol. 6, pp.
3630-36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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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제시되는 황금률의 편 가르기 배제는 평화를 위해 우선으로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20)

종교들에서는 이러한 황금률을 최고의 규범으로 천거하면서 그 실천을 위해 자기희생
(self-sacrifice)을 역설(力說)합니다. 앞서 언급한 희생제의(sacrifice)는 나(우리)를 위해 인간
을 포함한 동식물 등 나(우리) 이외의 타자(他者)를 제물로 바치는 의례입니다. 그런데 희생제
의를 실행하던 종교들 내에서 그 실행을 반대하거나 배격하는 일단의 사람들도 있었고, 그 실
행을 철저히 금지하는 새로운 종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자의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고
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고, 후자의 대표적 사례로는 힌두교의 희생제의를 거부하면서 새로
등장한 자이나교와 불교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주로 기원전 8세기 이후의 예
언자들인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예레미야 등)은 희생제의가 대규모로 빈번히 실행됨에도 불
구하고 폭력(살인, 강간, 폭행, 강도질 등과 사회 구조적인 폭력 등)이 만연한 현실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희생제의를 더 이상 신이 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신이 역겨워하니 거행하지 말
라고 단언했습니다. 희생제의가 그러한 폭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그
대신 정의, 사랑, 평화, 화해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자기희생을 역설했습니다.21) 자이나교
와 불교에서는 희생제의를 철저히 금지하는 아힘사(ahimsa; ‘不殺生’ 혹은 ‘非暴力’)를 가장
중요한 계율로 제시했고, 그 계율을 준수하는 것이 곧 자기희생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전쟁과
전염병의 발생으로 대변되는 폭력의 현실에서 불살생 혹은 비폭력을 준수하는 것 자체가 그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기희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22)

자기희생은 남(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우리 자신)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기희생은 남을
나와 동등하게 배려하는 것보다 더 실천하기 어려운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희생을 핵심으로 하는 비폭력(nonviolence) 운동이 사회적 갈등과 분쟁뿐만 아니라 전쟁
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규모 폭력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임을 실증
하는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23) 여기서 모두 언급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 비폭력 운동의 핵심
이 자기희생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비폭력 운동에서는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폭력으로 인한 희생을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다른 사람들)과 나(우리)로 구별하는 편 가르기를 하지 않고 남(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
(우리)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면, 전쟁이 없는 상태로서의 평화도 아니고 전쟁이 있어야 강
조되는 평화가 아닌,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수 있는 평화, 곧 전쟁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발생
을 최소한으로 제어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가 구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너무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사랑에 대해 말하면
서 제 생각의 근원(根源)을 제시하려 합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定義)도 종류도 관점도 무수히 많지만,24) 사람들 사이의 사랑에 초점을

20) 저는 이러한 편 가르기가 인간들 사이에서만 억제될 것이 아니라 모든 종의 동물과 식물에도 점차
확대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생태주의 종교연구도 같
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 류성민, “犧牲祭儀와 暴力의 宗敎倫理的 意味에 대한 硏究”, 제3장 참조.
22) Mark Juergensmeyer, “Nonviolence” in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vol. 10, pp.

6645-6649.
23) Severyn T. Bruyn and Paula M. Rayman eds, Nonviolent Action and Social Change, New

York: Irvington Plublishers, Inc., 1979; Bondurant, Joan, Conquest of Violence: The 
Gandhian Philosophy of Confice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65
(류성민 역, 간디의 철학과 사상, 현대사상사, 1990) 참조.

24) W. R. Boyce Gibson, et al., “Love” in Encyclopaedia of Religion and Ethics, vol.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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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고 위에서 언급한 평화와 관련하여 말하자면, 모든 종류의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자기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
다. 동등 배려가 사랑의 필요조건이고 자기희생은 사랑의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종교에서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도 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 믿어
지고 있습니다.25) 또한 종교들에서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이 인간들 사이의 사랑에
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대다수 종교에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종교들에서의 일반적인 규범입니다. 그렇지만 동등 배려와 
자기희생으로 사랑을 이해한다면, 차별과 혐오의 주된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선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사실상 종교들에서도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
늘날의 우리 현실에서 보면,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여성, (전쟁) 난민, 외국인 근로
자, 성소수자, 저소득자, 수형자 등등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동등한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하
고, 종교들에서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국가에서 각종 
사회보장을 확립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하겠지만, 항상 그 
사각지대(死角地帶)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종교가 주된 
관심을 보여야 하는 사랑의 대상이 바로 그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너무 당연하고 원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자기희생이란 사랑의 충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저는 모든 인간에게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
는 천부적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했든, 오랜 진화의 과정에서 
DNA로 형성되었든, 아니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든, 아무튼 인간은 다른 사람을 위해(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위해)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무수한 
종교들에서 믿음을 통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고무(鼓舞)하여 왔으며, 문학도 예술도 그
러한 능력을 일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26) 인간의 이러한 능력을 통해 
사랑과 평화가 앙상블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반세기도 훨씬 지난 지금까지 비교적 생생하게 기억되는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 5학
년 때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반 학생 중에 아버지가 월남으로 파병되었던 애가 있었습니
다. 늘 시무룩했던 그 애가 어느 날 활짝 웃는 모습으로 멋진 필통을 흔들며 교실로 들어왔습
니다. 다른 학생들에게 그 필통을 보여주며 자기 아버지가 월남에서 돌아오면서 선물로 사서 
가져온 미제(美製) 필통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색도 예쁘고 모양도 근사했습니

Edinburgh: T. & T. Clark, 1981, 151-183: J. Bruce Long, “Love” in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1987, vol. 9, pp. 31-40 참조.

25) 이 점은, 인간에 대한 신의 진정한 사랑을 신이 인간이 되어서(그리스도교의 [성육신, incarnation]
과 힌두교의 [화신, avatar] 등등) 인간을 위해 희생했다고 믿는 것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본다. 

26) 이 강연문을 쓰면서 오래전 보았던 아래의 영화 2편이 떠올라 다시 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영화들입니다. 가브리엘 무치노(Gabriele Muccino) 감
독, 윌 스미스(Willard Carroll "Will" Smith Jr.) 주연의 ｢세븐 파운즈(Seven Pounds, 2008년 제작)
｣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Andrei Tarkovsky) 감독, 엘란드 요셉손(Erland Josephson) 주연의 ｢희
생(Sacrifice[Offret], 1986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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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두 그 애 주위로 몰려가서 부러운 시선으로 이리저리 바라보았고, 어떤 애는 신기한 듯
이 만지작거리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 초등학생 대다수는 필통조차 없었고 몽당
연필 한두 자루를 책과 노트와 함께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여자애들은 허리에 차고) 학
교에 다닐 때였으니 그럴만했을 것입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그 애 책상 주위에는
필통을 만지거나 열어 보는 아이들이 몰려있었습니다.

점심시간 후 첫 시간은 체육 수업이었고, 우리 반 학생들이 모두 운동장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한 반 학생이 70명 정도나 되어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은 별로 없었습니다. 선생님
은 축구를 잘하는 학생들을 뽑아 편을 갈라 시합하게 하고, 나머지 학생들도 편을 나누어 응
원하게 했습니다. 선생님이 심판을 보았고, 응원하던 일부 학생들은 운동장 밖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운동장 수업이 끝나고 모두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미제 필통을 가져왔던 애가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안쪽에 놓아두었던 필통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엉엉 울어댔습니다.
주위 친구들도 여기저기 뒤져봤지만 정말로 필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반장을 맡고 있던 학
생이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께 말했고, 선생님이 교실로 오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이것저것 물
어보시던 선생님이 우리 모두에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반 학생 중에 필통을 가져간 학생이 있다. 지금이라도 손을 들면 용서해 주고
없던 일로 하겠다. 조용히 손만 들라.” 우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기
다리시던 선생님이 눈을 뜨라고 하면서 모두 책상 위로 올라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있
으라고 한 다음 고개를 숙이고 다시 눈을 감으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더 단호한 목소리로
필통을 가져간 학생은 조용히 손을 내리라고 하면서 필통만 돌려주면 정말로 용서할 것이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참을 기다리시다가 똑같은 말을 반복하
셨고,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여러 차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고 손들고 있
던 우리도 힘들고 지쳤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손을 내리고 눈을 뜨라고 했습니다. 모두 책상에서 내려와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창밖을 쳐다보시던 선생님이 매우 슬프고 비장한 표정으로 저
희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담임을 맡은
나의 잘못이다.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제 정말 마지막
으로 기회를 주겠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라. 필통을 가져간 학생은 손을 들어라, 아
무도 모르게 하겠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면 나는 곧바로 교장실로 가서 선생 사표를 낼 것
이고 내일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거의 모든 학생이 모두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선생님은 울음이 잦
아들자 또다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게 한 다음 진짜, 진짜 마지막이라고 하시면서 필통을
가져간 학생은 손만 살짝 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침묵 속
에서 시간이 조금씩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았다, 손 내려!”하는 선생님의 차분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손을 든 애가 누군지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를 귀가시켰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내내 손 든
애가 누구인가 생각했지만 전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우리 반 아이들이 여기저기 모여 수군거리며 아무개가 손을
들었고, 그 옆에 있던 애가 보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조금 후 그 지목된 아이가 교실로 들
어왔습니다. 일제히 그 애에게 시선이 집중되었고, 어디선가 도둑놈이란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그 애는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아 있었고, 반 아이들은 분노와 악의에 찬 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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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그 애를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앉아 있던 어떤 학생들은 쌍욕까지 
하면서 그 애를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그 애는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다. 퇴학
을 당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저도 그 애가 그 필통을 훔쳤다고 여겼고, 그래서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애는 우리 반에서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저는 그 애가 학교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것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그 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은 별로 없었습
니다. 다만 그 ‘사건’이 있기 전 어느 일요일,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애가 나왔던 적이 있었
습니다. 제가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그 애는 “그냥!”이라고 짧게 말하며 수줍게 
웃기만 했습니다. 옆에 앉아 이런저런 질문을 했으나 그 애는 대답 대신 신기한 듯 주위를 돌
아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같은 반 친구가 와서 무척 반가웠고, 이것저것 설명도 하고 챙겨주
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 애는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해하기도 했지만, 신기하
고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애가 돌아갈 때 “잘 있어!”라고 말하는데, 마치 우리
가 오랜 친구 사이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애는 다시 교회에 오지 않았고, 제가 학교에서 
말을 걸어도 예전처럼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도 더는 그 애를 가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앞에서 언급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방학하여 집에 있던 어느 날, 불연히 그 애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습니
다. 무엇보다 왜 그 필통을 훔쳤는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정말로 퇴학을 당한 것인지 등등 
그 ‘사건’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시간 정도 여기저기 물어물어 그 애 집을 찾
아서 갔습니다. 외딴 초가집에 싸리대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고, 대문도 없는 마당이 보였습니
다. 조금 더 가까이 가니 조그만 방 앞 마루에 그 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마루에
서 일어나 씩 웃으며 반가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그 애를 
바라보다가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그 미제 필통을 가졌느냐
고. 그 애는 무표정한 모습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내가 훔친 거 아냐!” 저는 
놀랍기도 하고 너무 이상해서 곧바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손을 들었어?” 그 애는 또 아무
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저는 그 애에게 마구 욕했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은 놈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도 않은 도둑
질을 했다고 말하여 도둑놈이 되고,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하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등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한 듯이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 애는 한참을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이렇
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고, 선생님도 학교를 그만둔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냥 
손을 들어야 하겠다는 마음이 생겨났다고, 누구든 손을 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며 뭘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는 듯 씩 웃기까지 했습니
다. 저는 세상에 별 멍청한 놈도 다 있다고 화를 내면서 그 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얼마 후 저의 집은 멀리 이사했고 그 애도 그 애 이름도 그 사건도 모두 잊어버리고 살았
습니다. 그런데 종교학을 공부하고 간디와 아힘사를 알게 될 때 저절로 그 애 ‘사건’이 생생하
게 기억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그 애 얼굴과 간디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누
군가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그 애 비슷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그
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사랑과 평화가 앙상블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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